
제 강 리좀을 구성하는 원리들11 Ⅱ

교시(1 )

원리 다양체의 원리3:

복수적인 것이 주체 또는 대상으로서 자연적 실재 또는 정신적 실재로서 이미지로서 그리( , ,

고 세계로서의 와 관계를 끊게 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실제 실사 로서 이해될) ( )一者 實詞

때 즉 다양체로서 이해될 때뿐이다 다양체들은 리좀적이며 수목형 의 사이비 다양, . , ( ) -樹木型

체들을 파기한다 대상 내에서 축의 역할을 하는 통일성도 또 주체 내에서 분할되는 통일. ,

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대상 안에서 유산 할 통일성도 또 주체 안으로 되돌아. ( ) , “流産

올 통일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다양체는 주체도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규” . .

정성들 크기들 차원들만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증가할 때는 오로지 다양체의 본, , .

성이 바뀔 때이다 따라서 다양체가 커지면 조합의 법칙들도 증가한다 리좀 즉 다양체인( ).

한에서 꼭두각시의 실들은 예술가나 흥행사의 것과 같은 의지에가 아니라 신경섬유들의 다

양체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섬유들은 다시 첫 번째의 것들에 연결된 다른 차원들을 따라. (

또 다른 꼭두각시를 형성한다)

꼭두각시들을 움직이는 실들을 망상조직 이라 부르자 사람들은 그것의 다양체가 그“ (trame) .

것을 텍스트에 투사하는 배우의 인칭 속에 있다고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. .

그의 신경섬유들은 다시 하나의 망상조직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회색의 덩어리 격. ,

자를 가로질러 아페이론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며 놀이는 신화가 운명의 여신들로 형, [ ] ‘ ’…

상화하는 실 짜는 이들의 순수 활동에 근접한다 에른스트 윙거 하나의 배치란 정확히.” ( )

한 다양체 내에서의 차원들의 이런 증가이며 다양체는 그 접속들을 증가시키는 그만큼 필,

연적으로 본성을 바꾸어나간다 하나의 구조 나무 뿌리에서는 점들과 위치들을 찾아낼 수. , ,

있어도 하나의 리좀에서는 그것들을 찾아낼 수 없다 리좀에는 선들만이 존재한다 글렌 굴, . .

드가 연주의 강도를 높여갈 때 그는 단지 거장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, .

그는 음악적 점들을 선들로 바꾸고 있는 것이며 그 총체를 증대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여, .

기에서 수는 요소들을 일정한 차원 내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자리에 입각해 측정하는 일종

의 보편적 개념이기를 그친다 그것은 고려된 차원들을 따라 변하는 하나의 다양체가 되는.

것이다 우리는 측정의 통일성들이 아니라 오로지 측정의 다양체들을 가질 뿐이다 통일성. .

의 개념은 하나의 다양체 내에서 기표에 의한 권력의 포획이 또는 주체화에 상응하는 과정

이 발생할 때에만 등장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소들 또는 점들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들.

의 총체를 정초하는 축 통일성이 또는 주체 안에서 분화의 이항 논리의 법칙에 따라 분할- ,

되는 가 존재하게 된다 통일성은 언제나 고려된 계의 차원을 보조하는 하나의 공차원.一者

내에서 작동한다 초코드화 그러나 바로 리좀 즉 다양체는 초코드화하지 않으며( ) ( ). ,空次元

그 선들의 수 즉 이 선들에 부착되는 수들의 다양체를 보조하는 차원을 끌어들이지 않는다.

모든 다양체들은 그것들이 그 모든 차원들을 채우고 차지하는 한에서 평탄하다 그(plates).

래서 우리는 다양체들의 혼효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 면 이 그 위에서 생성하는 접. ‘ ( )’面

속들의 수에 따라 증가하는 차원들에 속할지라도 말이다 다양체들은 바깥에 의해서 추상. ,

선 탈주 또는 탈영토화의 선에 의해 정의되며 이 선들을 따라 다른 다양체들과 접( ), ,抽象線



속함으로써 본성을 바꾸어나간다 혼효면 격자 은 모든 다양체들의 바깥이다 탈주선은 여러. ( ) .

가지를 동시에 뜻한다 다양체가 실제 채우게 되는 유한한 수의 차원들의 실재 모든 보조: ,

적 차원들의 불가능성 다양체는 이 선을 따라 변형된다 동일한 혼효면 또는 외부성 위에( ),

서 이 모든 다양체들 그 차원들이 얼마이든 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만들어― ―

야 할 필요성 한 권의 책의 이상이란 바로 그러한 외부성의 면에 하나의 유일한 페이지에. , ,

하나의 동일한 폭에 모든 것들 체험된 사건들 역사적 사실들 사유된 개념들 개체들 집, , , ,―

단들 사회구성체들 을 펼치는 것이리라 클라이스트는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를 감응들의, . ,―

파편화된 고리를 언제나 바깥과 관련을 맺는 가변적 속도들 급변들 변형들을 가지고서, , , ,

발명해냈다 열린 고리들 또한 이 텍스트들은 실체 또는 주체의 내부성으로 구성된 고전주. .

의와 낭만주의의 책과는 모든 면에서 대립한다 국가의 책 장치와 대립하는 책 전쟁기. ― ―

계 차원의 평탄한 다양체들은 기표화를 벗어나며 주체화도 벗어난다 그것들은 부정관사. n- .

들을 통해 아니 차라리 부분관사들을 통해 지시된다 그것은 개밀속 조각 리좀 조각 이, ( , , …

다).

교시(2 )

원리 탈기표 작용 적 도약의 원리4: ( )

구조들을 분리시키는 또는 그 중 하나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기표 작용 적인 단절들에 대, , ( )

항 하나의 리좀은 임의의 어떤 곳에서 끊어지고 꺾어질 수 있으며 그것의 이런저런 선들. ,

에 따라 그리고 다른 선들에 따라 수선하기도 한다 이는 개미들에서조차 확인된다 개미들. .

은 동물 리좀을 형성한다 그 가장 큰 부분이 파괴되기도 하며 또한 끝없이 복구되기도 한- . ,

다 모든 리좀들은 자체의 절편선들을 내포하며 이 선들을 따라 층화 영토화 조직화 기표. , , , ,

화 귀속 등을 겪는다 그러나 리좀들은 또한 탈영토화의 선들도 포함하며 이 선들을, , . ,…

따라 끝없이 탈주한다 절편선들이 하나의 탈주선에서 파열할 때마다 리좀에는 도약이 발생.

하지만 탈주선은 리좀의 부분을 이룬다 이 선들은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기를 멈추지 않는, .

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기초적인 형식으로조차도 이원론 또는. , ,

이항 분할에 근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의 도약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탈주선을 긋지만. ,

늘 그 위에서 다시금 전체를 재층화하는 조직화들을 하나의 기표에 권력을 재부여하는 구,

조들을 하나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귀속들을 되찾을 위험에 처하곤 한다 집단들과 개인들, .

은 오로지 응결되기만을 요구하는 미시 파시즘들을 내포한다 그렇다 개밀속도 리좀이다- . , .

좋음과 나쁨은 능동적이고 일시적인 다시 시작되어야 할 어떤 선별의 산물일 뿐이다, .


